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4 pp. 260-269,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4.26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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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실시하
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이었고, 분석
대상은 207명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관련성에서는 학년(F=7.12, p<.001), 나이(F=6.79, 
p<.001), 대학생활 만족도(F=23.52, p<.001), 성적(F=13.42, p<.001), 건강상태(F=3.62, p=.028)에서 차이가 있었다.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
족도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간의 관계에
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여 학업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 시킬 수 있으므로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
력으로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research period was October and 
November 2022, and the subjects were nursing students from certain areas. Data obtained from 207 
nursing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ssociation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ajor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were examined. Differences were obtained for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rade(F=7.12, p<.001), age(F=6.79, p<.001),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F=23.52, p<.001), marks(F=13.42,
p<.001), and health(F=3.62, p=.028). The study also investigated whether self-efficacy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Partial mediating effects were
obtained, indicating that self-efficacy plays partial mediating rol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thereby mitigating the impacts of academic stress on major satisfaction.
This signifies the need to consider the enhancement of self-efficacy in a strategy designed to increase
major satisfaction.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targeted to increase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hich includes enhancing their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improving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campu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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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인생의 발달단계에 있어 변화가 많은 시기

로, 학교생활에서는 능동적으로 학업에 임하면서 진로를 
구체화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1],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는 정서적 독립이나 경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다[2]. 이들의 경험하는 어려움은 대학생활에
서의 다양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신체적, 환경적, 사
회적 변화로 적응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스트레스에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3,4]. 이
러한 대학생의 스트레스 원으로는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은 학업으로 나타났으며,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 등의 
순으로[5] 보고되고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생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학업
과 관련하여 겪는 모든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
이 학업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결하는가에 따라
서 적응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6]. 대부분의 간호대학생
은 교육과정에서 엄격하고 과중한 학습으로 인해 학업스
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7]으로 알려져 있다. 학
업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8]에서도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학교적응을 잘하지 못하게 되고, 신체적. 심리
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전공교
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9] 주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간호 전공교육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이 
당면하는 학업스트레스의 요인을 점검하고[10]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지
각하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요인은 학업스트레스로 나
타나고 있지만,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을 심층적으
로 밝히는 연구[11]가 부족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
업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 학업스트레스 조절전략을 개발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련
의 행위들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
단으로 정의되며[12],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예측하기 위
한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13,14] 보고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
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13], 자신
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
로 잘 대처하며[15],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또한,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에서

도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매개변인[17]이며, 학습
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를 높여주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으로 자기효
능감을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기대
와 실제 대학생활을 통해 경험된 내용을 비교 판단하는 
과정으로[19] 전공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 결
정에 영향이 크고, 전공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학과 적응
이나 전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19]. 전공만족도는 대
학생활 중에서 교수, 교우 관계, 커리큘럼 등 다양한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20], 스트레스나 갈등 극복에
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21]는 연구 결과를 고려
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할 것이므로[22], 만족도 높은 전공
교육을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탐구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임상
실습 관련[3], 스트레스 매개변인[17], 1. 2학년 간호대
학생 학업스트레스[23],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24]
등 관련 연구들이 있지만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
로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
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효능감이 이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를 향상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전공만

족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고,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파악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전공
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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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5.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
지를 설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보조자가 대상자에게 연구 목
적과 설문 내용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발
적으로 연구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공지하였으며, 익명이 보장되고 개인적 사항은 연구 목
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여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9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표
본 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 크기 
0.15, 검정력 .95, 예측요인 8개로 필요한 최소 표본 수
를 구할 때, 160명이 산정되었다. 탈락율 20% 이상을 고
려하여 총 220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13부를 제외한 20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 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 특
성,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년, 성
적, 학교생활만족도, 건강상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2.3.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Kim[25]의 의대생 

및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사용
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는 하위 
영역으로 학업문제 7문항, 가족문제 6문항, 진로문제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
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문항, 연구
에 필요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반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85, 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87
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을 측정하기 위해 Ha[26]가 

개발한 도구를 Lee[27]가 수정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하위영역으로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
문항, 교과만족과 관계 만족이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
공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시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89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Scale)을 측정하

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Sherer 등[28]이 개발한 문
항이며, Hong[29]이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영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대
인관련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사회적 자기효능
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긍정적 문항 10문항과 부정적 
문항 13문항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 환산하여 계산하였
다. 개발 시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89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
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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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
분석은 Duncan을 이용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
도,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의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
하는 SPSS PROCESS Macro 3.3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
정은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계수가 0을 포함하지 않으
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성별, 나이,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종
교, 건강상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37명(17.9%), 여자가 170명(81.1%)이었으며, 나이는 
22-24세가 98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상 
22명(10.6%)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50명(24.1%), 
2학년 54명(26.1%), 3학년 52명(25.1%), 4학년 51명
(24.6%)이었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하는군 96명
(46.4%)로 가장 많았으며, ‘불 만족’하는 군 15명(7.2%)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위권’이 111명(53.6%)로 가
장 많았으며, ‘상위권’ 63명(30.4%) 이었고, 종교는 ‘없
음’이 149명(72%)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건강상
태가 ‘좋음’이 148명(71.5%), ‘보통’이 (24.6%)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
도,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
생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 만족도(F=9.14, 
p<.001)와 성적(F=3.09, p=.030), 건강상태(F=11.63,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불 만
족’하는 군 3.56±.56으로 ‘만족’하는 군은 2.56±.60 
보다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에
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은 군은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적에서도 성적이 낮은 군은 성적이 높

은 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
도 성적이 낮은 군 2.86±.58, 성적이 높은 군의 학업스
트레스 2.55±.66 보다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
났다. 건강상태에서도 건강상태가 나쁜 군이 3.12±.91
로 건강상태가 좋은 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F=6.792, p<.001), 학년(F=7.12, p<.001), 대학생
활 만족도(F=23.52, p<.001), 성적(F=13.42, p<.001), 
건강상태(F=3.62, p=.02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
서는 나이가 19-21세 군에서 전공만족도가 3.95±.60으
로 나이가 25세 이상인 군보다 높았다. 학년에서는 1학
년이 4.05±.51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이 3.54±.62로 
가장 낮았다. 사후분석에서도 1학년이 전공만족도가 3.4
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하
는 군이 4.02±.57로 만족하지 않는 군 3.12±.5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
은 군이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은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
았다. 성적에서도 성적이 높은군이 4.00±.63으로 성적
이 낮은 3.35±.67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사후분석
에서도 성적이 ‘높은’ 군이 성적이 ‘낮은’ 군보다 전공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는 대학생활 만족
도(F=6.25, p=.002)와 성적(F=9.96, p<.001), 건강상태
(F=4.21, p=.016)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에
서 ‘만족’하는 군은 3.46±.49로 ‘불만족’하는 군 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에서도 대
학생활 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
타났다. 성적에서는 성적이 ‘높은’ 군이 3.51±.59로 자
기효능감이 높았으며, 건강상태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3.41±.49로 자기효능감이 높았다(Table 1). 

3.3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
   감의 정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수
준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대
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척도기준 5점 만점에 2.67±.60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인 학업문제 스트레스는 3.23±.70
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문제 스트레스는 2.45±.73, 진로
문제 스트레스는 2.29±.75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척도 기준 5점 만점에 3.77±.62로 나타났으며, 하위영
역으로 일반만족은 3.64±.60, 인식만족은 4.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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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Academic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07)

Variables Categories n %
Academic Stress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7 17.9 2.58±.9.84 -.984 .326 3.73±.55 -.383 .702 3.45±.53 1.35 .177

Female 170 81.1 2.69±12.48 3.77±.63 3.32±.50

Age(yr) 19-21a 87 42.0 2.68±.64 .230 .795 3.95±.60 6.79 .001 3.36±.51 .26 .769

22-24b 98 47.3 2.67±.59 3.65±.61 a>b,c 3.42±.52

≧25c 22 10.6 2.59±.43 3.57±.60 3.40±.48

Grade 1sta 50 24.1 2.71±.65 .449 .718 4.05±.51 7.12 .000 3.34±.47 .882 .451

2ndb 54 26.1 2.59±.63 3.84±.62 a>b,c 3.41±.52

3rdc 52 25.1 2.71±.64 3.64±.61 3.26±..52

4thd 51 24.6 2.66±.46 3.54±.62 3.38±.52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atisfieda 96 46.4 2.56±.60 9.14 .000 4.02±.57 23.52 .000 3.46±.49 6.25 .002

Commonb 96 46.4 2.68±.56 a,b<c 3.61±.55 a>b,c 3.28±.49 a,b>c

Unsatisfiedc 15 7.2 3.56±.56 3.12±.53 3.04±.50

Credit Higha 63 30.4 2.55±.66 3.09 .030 4.00±.63 13.42 .000 3.51±..59 9.96 .000

Middleb 111 53.6 2.66±.55 a,b<c 3.75±.53 a>b,c 3.34±.45 a,b>c

Lowc 33 15.9 2.86±.58 3.35±.67 3.04±.37

Religion Yes 58 28.0 2.69±.60 .387 .699 3.84±.55 1.10 .271 3.36±.44 .288 .774

No 149 72.0 2.66±.60 3.74±.64 3.34±.53

Health state Gooda 148 71.5 2.55±.55 11.63 .000 3.82±.59 3.62 .028 3.41±..49 4.21 .016

Moderateb 51 24.6 2.94±.51 a<b,c 3.57±.68 a,b<c 3.18±.53

Poorc 8 3.9 3.12±.91 4.01±.47 3.25±.57.

Total 207 100.0 2.67±.60 3.77±.62 3.35±.51
a,b,c,d,e: Duncan test

교과, 관계만족은 3.54±.70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은 척도기준 3.35±.51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3.38±.57, 사회적 자기효능감 3.90±.59
로 나타났다(Table 2).

3.4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와(r=-.300, p<.001) 자기효능감과(r=-.435, 
p<.001)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전공만족
도는 자기효능감(r=.41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로 나타났다(Table 3).

3.5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델1에
서는 일반적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모델2에서는 학
업스트레스, 모델3에서는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였다. 일
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학년, 건강상태는 더미 처리하
였다. 일반적 특성 등을 투입하여 살펴본 관련성은
(F=10.87, p<.001) 학년(β=-.18, p=.030), 성적(β=.16, 
p=.010), 대학생활 만족도(β=-.35, p<.001)가 전공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모델1의 설명력은 21%이었다. 모델2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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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 of Academic stress,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N=207)

Variables Items score M±SD Range

Academic stress
Academic problem stress 3.23±.70 1-35
Family problem stress 2.45±.73 1-30
Career problem stress 2.29±.75 1-35

Total 2.67±.60 1-100

Major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3.64±.71 1-30

Recognition satisfaction 4.11±.77 1-30

Subject, relationship satisfaction 3.54±.70 1-30

Total 3.77±.62 1-90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3.38±.57 1-85

Social self-efficacy 3.90±.59 1-25

Total 3.35±.51 1-115

Table 3. Correlation Academic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N=207)

Variables
Academic Stress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r p r p r p

Academic Stress 1

Major Satisfaction .300 <.001** 1

Self-Efficacy -.435 <.001** .419 <.001** 1
**p<0.01

Table 4. Factors related to  Major Satisfaction 
                                        (N=207)

Variables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β t p B β t p B β t p

Gender .02 .11 .01 .172 .06 .03 .54 .287 .08 .05 .66 .339
Age -.06 -.09 -.04 -.121 -.02 -.02 -.25 .395 -.50 -.52 -.57 .368
Grade -.10 -.18 -.18 .030 -.11 -.20 -2.3 .012 -.09 -.16 -1.8 .057
Academic credit .25 .16 2.5 .010 .13 .09 1.57 .029 .16 .09 1.4 .017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30 -.35 -5.6 .000 -.25 -.30 -5.03 .000 -.25 -.30 -5.0 .000

Health state -.03 -.03 -.46 .292 .03 .03 .45 .357 .05 .04 .70 .375
Academic stress -.18 -.19 -1.4 .010 -.20 -.19 -1.38 .013

Self-Efficacy .33 .17 2.23 .000

Constant 4.795 5.106 5.212

F(p)   10.87(p<.001) 10.57(p<.001) 12.57(p<.001)

R2  .238   .262   .327

Adjusted R2  .216  .238  .301

R2 change .238 .024 .065
Dummy variable:  Gender: M=1 F=0, Grade: 1=1, etc=0,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ion=1, Academic achievement:
Medium-high =1, Medium-Low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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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N=207)

Step Model B SE Beta t Adjusted
R2 F p

1. Academic Stress→Self Efficacy -.446 .064 -.435 -6.92 .196 47.93 <.001

2. Academic Stress→Major Satisfaction -.322 .081 -.300 -4.50 .098 20.25 <.001

3.
Academic Stress→Major Satisfaction -.135 .065 -.145 -2.07

Self Efficacy→Major Satisfaction .340 .067 .356 5.09 .199 30.44 <.001

Indirect effect B SE LLCI ULCI

Academic Stress→Self Efficacy→Major Satisfaction .332 .066 .2003 .4636

학업스트레스를 추가하여 관련성을(F=10.57, p<.001) 
살펴보면, 학년(β=-.20, p=.012), 대학생활 만족도(β
=-.30, p<.001), 학업스트레스(β=-.19, p=.010)가 전공
만족도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전공만족도에 관한 
2단계에서의 변화된 설명력은 모델1에서 20%, 모델2에
서 학업스트레스가 추가됨으로써 24%로 설명력을 증가
시켜 전공만족도에 학업스트레스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델3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추가하여 학업스
트레스, 자기효능감을 투입함에 따라 관련성을(F=12.57, 
p<.001)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β=-.30, p<.001) 
학업스트레스(β=-.19, p=.013)과 자기효능감(β=.17, 
p<.001)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모
델3에서 변화된 설명력은 모델2 보다 6% 증가되어 학업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의 영향력을 3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
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성을 확
인 결과,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
창지수인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080-2.234로 10보다 작게 나타나 변수들 간 다중공
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계적 회귀분
석 결과 본 연구의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
은 1.897로 나타나 오차 간 상관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3.6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다중회귀분석및 Hayes의 
PROCESS Macro 3.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30]. 

매개효과 검증 절차의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인 학업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며(β=-.485, p<.001), 설명력은 19.6%이었

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는 종
속변수인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300, 
p<.001),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종
속변수인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
귀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효능
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β=-.145, p<.001),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 값(β=.145)이 2단계에서의 값
(β=.435)보다 작아 자기 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9.9%이었다. 학업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
하여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2003-.4636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시
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
스는 2.67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park 등[31]의 연구에서는 2.70점,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Yang 등[3]의 연구에서 3.3점으로 본 연구가 약
간 낮게 나타났다. 추후 학교나 학과의 환경적 요인을 포
함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대학생
활 만족도, 성적,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군이 만족하는 군보다 학
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성적이 좋지 않은 군이 성
적이 좋은 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군이 건강상태가 좋은 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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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9,32]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
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학습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을 수립하여 건강한 대학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전공만족도의 점수는 변수기준 3.77점으
로, Park 등[31]의 3.78점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에서는 학년, 나이, 대학
생활 만족도, 성적,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
다. 이는 Yang 등[3]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
활 만족도가 높을 때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학업스트레
스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스트
레스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중재가 되지 못할 때 학업
성취나 성적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3], 전공만족도가 낮
은 학생들에게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 진행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만족도
가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
하는 신입생들은 만족도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
습량과 임상실습의 부담으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
인다는 Oh[33]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변수기준 3.35점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Yun 등[34]의 3.48점보다 낮았고, Park 등
[13]의 3.33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결과는 대학생활 만족
도가 높은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Yun 등[34]의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
램을 진행하면서, 간호대학생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 관
리를 하는 것이 학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방
법이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선행연구[35]의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학업스트레스와 자
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3,13,35]에 의해 지지되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분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호대학
생이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를 줄
일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더불어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도록 
하는 중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Park 등
[31]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에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추후 변수
를 추가한 매개효과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학업스
트레스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을 
강화시켜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고 긍정적이고 안정된 대
학생활에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도록 학과 내 시스템을 마련해 주고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높여 주고 높여
진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실
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
도,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에서는 학년, 나이,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스트
레스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학업스
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전
공만족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분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를 30% 설명하였
다.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
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
램 개발 시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전공만족도를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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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

로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학
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관련 요인을 포함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
양한 지역사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
하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하며 그 효과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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